
  성경본문 : 사무엘상 2:22~26 설교일 : 2017-12-17 
  제  목 : [설교요약] 한 해를 복 되게 마무리 하는 법 

  이제 2017년이 15일쯤 남아있다. 아쉽게도 며칠만 지나면,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2017년은 우리 생에서 사라진
다.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 시간이며 세월이다. 그렇다면 2017년을 어떻게 해야 잘 마무리를 할까? 마
무리를 잘 할 때에 2018년 새해를 복 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.
  마무리를 잘 하려면 우리는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한다.

첫째,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 한다.
 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
다.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화를 당하게 
된다.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,
1. 우리의 잘못을 찾아 회개해야 한다.
 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스런 친근한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
잘못한 일들 때문이다. 오늘 본문에 엘리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아버지 엘
리에게 책망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. 우리가 온전치 못하므로 본의 아
니게 잘못할 수 있다. 그러나 더 큰 잘못과 징벌 받을 죄악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며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
회개하지 않는 것이다.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잘못된 일들을 찾아서 회
개를 해야 한다. 우리 죄 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할 때 우리는 잘못을 용서받을 
수 있고,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며,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개선이 된다. 
2.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해야 한다.
  “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.” (요3서1:4~)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
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말씀이다.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. 상대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하여 좋지 아니하다가도 
상대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주면, 상대와의 관계가 금시 좋게 회복이 되듯이, 우리가 하나
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순종을 하면,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고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
신다. (시103:12~13) 이런 관계로 금년을 마무리하는 것이 축복된 마무리인 것이다.

둘째,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 한다.
  2017년을 살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베풀고 돌보아준 사람도 있지만,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멸
시한 사람도 있다.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가 좋게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2017년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
없다. 그러므로
1.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를 한다.
  어떤 사람을 내가 의도적으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배척할 일도 있겠지만, 내가 무의식중에 상대를 싫어하고 멀리하며 
미워한 일도 있을 것이다.  마태 5:22~24에 “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
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게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단에 예물
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”고 
말씀하셨다.
2.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.
 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손해를 주고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그 상대를 미워하며 앙갚음하려하지 말고, 
내 쪽에서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다. 마태 18:21~22에 “형제가 너에게 범죄를 하면 일곱 번뿐 아니라 
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“ 고 말씀하셨다.  ”용서“란 상대의 잘못한 것을 내게서 멀리 내다버리고 잊어주
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. 상대의 잘못을 이따금 기억해내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. 내가 잘못한 것은 사과를 하
고 상대가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고 이렇게 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하여 거리끼는 것이 없을 때에 우리
가 2017년을 잘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.

셋째, 물질에 대하여 바르게 정리 한다.
 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,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질문할 때 예
수님께서는 “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”(마22:21) 말씀하셨다. 그러므로 물질에 대하여 하
나님께나 사람에게 할 도리를 바로 하는 것이 2017년을 복되게 마무리하는 것이다.


